
 13권-36호(636)  2022.9.18. 

1. 노방전도 (2): 오늘 친교 후 1시

2. 오늘은 노방전도 관계로 순모임이 없습니다.

3. 목요 중보 기도 모임: 목요일 오전 10시 본당

4. 새생명축제: 9/25(주)

5. 명예권사 교육: 9/25(주) 오후 2시 담임목사실

6. 2023년 부서별 예산계획안을 9월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위원장 이현진 장로)

7. 선교회 총회: 10/2(주) 친교 후

8. 순장/순모 모임 (선교회 총회 후): 10/2(주)

9. 10월 2일 주일2부예배는 1부예배와 같은 예배형식으로 드려집니다.

10. 입교/학습/세례 신청 (추수감사주일까지 교육)

10월 교회 사역 일정   . 

10/9(주) 기관장 모임 (10-12월 사역 계획) 

10/16(주) PTA 모임 

10/30(주) 창립 12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예배 (오후 4시) 

   2023년도 청지기 임명 

주일예배 [야고보서: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 시리즈 설교 계획   .  

① 9/11 어려울 때 나타나는 믿음 (약 1:1-12)

② 9/18 관계에서 나타나는 믿음 (약 2:1-13)

★ 9/25 새생명축제: 믿음으로 받는 구원 (마 8:5-13) 

③ 10/2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약 2:14-26)

④ 10/9 대화에 나타나는 믿음 (약 3:1-18)

⑤ 10/16 대적을 대할 때 나타나는 믿음(약 4:1-10)

⑥ 10/23 우선 순위에 나타나는 믿음(약 4:13-5:11)

지난주 (9월 11일) 헌금 통계 ($3,029.00)   . 

(교회 우체국 사서함 주소: PO Box #44 Grayslake, IL 60030)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1부 예배                  I                2부예배 
  

예배부름 

 

경배찬양  

 

● 영 광 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 사도신경 

 

예배기도  

 

광      고 

 

성경봉독 [야고보서 2:1-13] 

 

말씀강해  

“관계에서 나타나는 믿음” 

 

● 결단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 축      도 

 

예배부름 

● 영 광 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 사죄은총 

● 감사찬송 #새찬송가 20장 

● 교 독 문 #34번(시편 81편) 

● 사도신경 

대표기도 [이강명 장로] 

예배찬송 #새찬송가 405장 

봉      헌 

● 봉헌기도 

광      고 

성경봉독 [야고보서 2:1-13] 

찬양대 [주 나와 함께 하소서] 

말씀강해  

“관계에서 나타나는 믿음” 

● 송영찬송 #새찬송가 620장 

● 축      도   

 

● 표에서는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찬양예배                  (7:50pm) 
 

소요리문답 시리즈 70-72문: 십계명 (7 계명) 

 

주일설교 요약 노트 (1) 

 

[서론] 추상명사 ‘믿음’ 
 

외적인 요소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1) 야고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가 사람을 외적 

조건에 따라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외적 

조건이란 용모(생김새), 신분, 직업, 성별, 경제 능력, 사회적 지

위 등 세상 속에서 사람을 구분 짓는 여러가지 기준들을 의미합

니다. 성도는 외적 요소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진심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2) 야고보는 사람을 외적 요소로 차별하는 태도는 예수님 믿고 

따르는 성도에게 나타날 수 없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도가 사람들을 차별하는 악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3)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사람은 누구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 존엄성을 갖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이 가진 예수 그리스

도에 대한 믿음의 진위를 보여준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4) 혹시 우리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상대방의 외적인 요소(생김

새, 사회적 신분과 지위, 경제적 상황 등)들을 기준 삼아 사람을 

차별하는 편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는 대

단히 잘못된 태도이며, 야고보는 성도들의 그러한 태도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부합될 수 없는 어리석은 행동이라

고 책망하였습니다. 

 

주일설교 요약 노트 (2) 
 

 

5)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 우리가 믿고 

섬기는 구주 예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가치관’과 결코 공

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제자라면, 마땅히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신분, 직업, 빈부, 성별 등 외적 조건을 

따라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6)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예수

님의 희생은 돈이 많은 부자나 왕족이나 귀족 또는 고위층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소외된 계층

들, 이방인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 등 사람들에게 무시 받고 

천대받는 모든 사람을 위한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차별 없이 모

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 주셨습니다. 

 

7) 예수님은 자신을 낮춰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이 천대하는 억압받는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야 합니다.  

 

8) 야고보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반

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외적

인 요소 때문에 차별대우 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

외된 자들 등 약자들을 무시하거나 천대하거나 외면한다면, 예수

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중 가장 작은 자

에게 한 것이 곧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